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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마당 | 9:4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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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순 팀명 연주곡명

식전 공연 화밴(화정중학교 밴드)(조예원 외 7명)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외

오프닝 공연 전주교대 예비교사와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한지 갈라쇼(총괄 전주교대 최경은 교수)

1 해피오카리나 앙상블(박정애 외 7명) 새들의 세레나데(박신자 곡) 외

2 오카리나 솔리스트 김영식 샹젤리제(Delghan Michael 외) 외

3 전북교원관현악단(김수현 외 8명) 아름다운나라(채정은작사,한태수작곡)외

4 시낭송 박미숙 징기스칸(Genghis Khan's advice)

5 초등음악교과연구회 동요샘(이소연 외 9명) 마음(이수영작사, 김푸른작곡) 외

6 클라라하프앙상블 (조수용 외 8명) The Bay tree (Andy cutting) 외

7 성악 소프라노 김아름 꽃구름 속에 (박두진 詩, 이흥렬 작곡) 외

8 시극(이세실리아 외 9명)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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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전초, 우림초, 우전중

주차안내 



운영 일정표

2024. 5. 18.| 토 | 

09:40 ~ 13:00
도교육청(앞마당 및 시청각실 등)

시간
분야 체험마당 공연마당대회 마당

09:10∼10:00 09:10 등록완료

시낭송 대회

(10:20∼12:40) 친구와 함께 

표현하는 시화

(10:20∼12:10)

공연마당

(10:20∼12:40)

체험부스

(10:20∼12:40)

09:10 등록완료 08:30 등록완료 9:40 식전공연

개회식 및 오프닝 공연(10:00∼10:20)10:00∼11:00

11:00∼12:00

12:00∼12:40

12:40∼13:00 시상식 및 폐회식(12:40∼13:00)

시를 입힌 
한지 패션쇼

12:00~12:35

※ 대회 준비

서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체험마당  | 10:20~12:40

02

당일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

순 체험부스명

1
전주 한지로 시 알리기

시 켈리그래피 체험

2 시를 품은 머그컵 만들기

3
(학생운영부스) 시가 전하는 위로

시처방전 & 나만의 고민해결 와펜 만들기

4
(학생운영부스) 시와 만나는 예술

아크릴 액자를 활용한 시화 액자 꾸미기

5 우리가 사랑한 시인 캠페인

6 (학생운영부스) 시 페이스페인팅

7 시가 쿠키를 만난다면1

8 시가 쿠키를 만난다면2

9
인문 밴드와 시 가사로 노래 만들어 부르기

(시노래 콘서트)

10 시 포토존에서 추억 만들기

대회마당
01

사전접수한 초·중·고 학생(9시 10분까지 등록 완료)

시낭송대회        친구와 함께 표현하는 시화
시를 입힌 한지패션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입니다.

푸르른 5월의 신록이 빛나는 계절, ‘2024년 

전북학생 시(詩) 페스티벌’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설가 메리 셀리는 ‘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마음의 담은 순간의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와 

함께하는 인문학 축제를 통해 마음에 드는 시 구절을 음미하며,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위해 

독서인문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를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 축제와 함께하며, 시에 담긴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멋진 시의 세계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4. 전북학생 
시페스티벌






